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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	

‘중부유럽’의	중심인	

오스트리아.	

찬란한	역사와	예술,	

웅장한	대자연을	

품은	나라	

오스트리아를	말하는	

4가지	키워드.	

4가지
키워드로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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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다른	곳에	맡겨	두어라,	다행스러운	오스트리아여,	너는	결혼하라”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한때	유럽	대부분과	남미	대륙까지	지배하던	명문가.	화려한	궁전,	공연장,	미

술관,	정원	등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산은	오스트리아	여행의	주요	볼거리다.

합스부르크	왕가

HAUS HAB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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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하이든,	슈베르트,	구스타프	말러.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천재적

인	음악가를	탄생시킨	곳.	현재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	홀과	연주회장에서	빈	필하

모닉	관현악단을	비롯한	우수한	음악가들의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음악	

MU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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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음식은	주변	국가와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컨대	

대표	음식으로	꼽히는	비너슈니첼은	이탈리아,	굴라쉬는	헝가리가	기원이다.	비엔나

의	전통	카페에서는	각종	케이크와	커피,	알프스	산장에서는	수제	치즈를	듬뿍	사용

한	만두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음식		

KULINA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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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오스트리아	하면	화려한	궁중	문화와	음악을	떠올리지만,	사실	오스트리아는	국토의	3분의	2를	알

프스	산맥이	덮고	있는	산악	국가다.	특히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호수가	무수히	산재한	잘츠캄

머구트	지방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알프스

AL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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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는	예술의	도시다.	

골목마다	음악이	흐르고,	

곳곳에서	모차르트,	

클림트와	조우할	수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	세기에	걸쳐	수집한	

방대한	컬렉션과	바로크	

건축의	걸작인	궁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클래식

	음악의	전당까지.	

비엔나	예술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한다.	

예술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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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의	벨베데레	궁전은	17세기	오스만	제국군의	

침공을	막는	데	공을	세운	프린츠	오이겐	장군의	여름	별궁이었다.	상궁과	하궁,	

두	채의	궁전과	드넓은	정원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바로크	양식의	걸작.	궁전	자체도	

볼거리지만	<키스>를	비롯한	세계	최대의	구스타프	클림트의	컬렉션을	비롯해	에곤	쉴레,	

오스카	코코슈카	등의	작품들과	궁전	정원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12/13

벨베데레
	궁전		

SCHLOSS 
BELVE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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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언덕	위에	지어진	벨베데레	궁전.	제일	높아	전망이	좋은	남쪽에는	상궁이	

위치한다.	17세기	말	오스만	제국의	침공을	막는	데	공을	세운	프린츠	오이겐	장군

은	바로크	양식	건축의	대가	요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에게	설계를	의뢰한다.	그리

고	완성된	것이	바로	상궁이다.	1736년	오이겐	공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없자,	합스

부르크가는	오이겐의	궁전과	막대한	재산을	모두	매입했다.	그	후	벨베데레	궁전은	

궁정	축제의	장이자	황실	소장	전시	장소로	탈바꿈하면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에	의해	10년	동안	분할	점령	통

치를	당하던	오스트리아가	1955년	5월	15일,	‘오스트리아	국가	조약’	조인을	통해	

독립을	회복한	곳도	바로	이곳	벨베데레다.	

벨베데레	상궁은	오스트리아	미술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를	포함,	세계	최대의	클림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키스>를	사

랑하는	클림트의	팬들에게	벨베데레	상궁은	<키스>의	진품을	‘알현’하러	오는	‘성지’

라	할	수	있다.	찬란한	금박으로	눈부신	빛을	발산하면서	꽃이	가득한	절벽에서	키

스하는	연인의	모습은	몽환적이고	신비롭게	다가온다.	그	외에도	<유디트>를	비롯

하여	여성	초상화와	풍경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에곤	쉴레와	오스카	코코슈카,	프

랑스	인상파의	대표작과	비더마이어	시대(1815~1848)의	예술	컬렉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로비에는	기념품	숍과	카페가	있다.	관람하다	지쳤을	때는	미술관	내의	전

통	비엔나	스타일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해보자.	

벨베데레	상궁	

OBERES BELVEDERE 

상궁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다.	로비를	지나	순백의	우아한	계

단을	오르면	대리석	홀에	이른다.	정교하고	화려한	천장화가	그려진	대리석	홀은	벨베데

레	궁전	건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천장의	프레스코화는	이탈리아의	화가	카

를로	이노센조	카를로네가	완성했다.	2층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드넓은	정원과	하궁의	

전망	또한	아름답다.

바로크	양식의	
걸작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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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베데레	하궁	역시	상궁을	설계한	요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가	설계하였으며	

1716년에	완공되었다.	상궁이	화려한	공식	행사의	무대로	사용된	반면	하궁은	오

이겐	공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었다.	외관은	다소	소박해	보여도	내부의	화려함은	

상궁에	뒤지지	않는다.	아폴로를	묘사한	타원형의	석고	메달리온과	화려한	천장

화가	눈길을	끄는	대리석	홀과	마리아	테레지아가	꾸민	금장식이	있는	캐비닛과	

거울로	둘러싸인	‘황금의	방’,	바로크	조각품들로	채워진	대리석	갤러리	등	바로크	

건축	양식의	백미를	감상할	수	있다.	

하궁은	현재는	주로	특별	전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궁	옆	옛	온실과	마구간도	전

시관으로	쓰인다.	

벨베데레	하궁	

UNTERES BELVE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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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	궁전에서	조경을	배운	도미니크	지라르(Dominique	Girard)가	디자인한		

정원은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프랑스식	정원이다.	상궁과	하궁	사이	드넓은	정

원,	호수가	아름다운	상궁의	후원은	후기	바로크식	정원의	모범이	되는	디자인으로	높

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원은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단을	이루어	꾸며져	있는데	단차를	지형

적으로	살리는	양식은	이탈리아	정원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분수	

앞에서	상궁을	바라보는	전망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매년	겨울	벨베데레	상궁	

앞은	아름답고	신나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변신한다.	연못에	띄운	별	모양	조명과	궁

전이	수면에	비치는	풍경도	크리스마스	시즌	비엔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WEB www.belvedere.at/en

정원	

GARTEN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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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박물관과	쌍둥이처럼	마주한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은	

무려	5천	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방대한	수집품과	

당대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미술에	대한	열정과	탐험이	총결집된	보물	창고,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으로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KUNSTHISTORISCHES 
MUSEUM W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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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통칭	KHM)은	유럽에	설립된	미술

관	중	가장	중요한	미술관	중	하나다.	1871년	첫	삽을	뜬	후	1891년	완공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린	이	박물관은	흔히	왕궁이나	정부	청사였던	건물을	나중에	미술관으로	활

용하는	유럽	다른	나라들과	달리	처음부터	프란츠-요제프	1세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소장

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할	목적으로	지어진	점이	특별하다.	입장객을	환영하는	대계단	홀과	

천장화,	기둥	사이사이에	그려진	프레스코화	등이	기나긴	미술사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현

한다.	

소장품의	시대적	범위와	방대한	양	또한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이	특별한	점.	고대	이집트

와	그리스,	로마	골동품부터	중세	시대	미술	작품,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	작품까지,	무려	

5,000년의	시간을	총망라한다.	

5,000년을	

아우르는	

예술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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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계단을	올라	천장의	프레스코화를	둘러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관람객을	맞이해	시공을	초월한	미술의	세계로	들어선	기분이	든

다.	박물관의	기둥들에	그려진	미술사를	상징하는	벽화들도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구

스타프	클림트와	그의	동료들이	그린	프레스코화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1890년,	당시	28세의	나이로	예술가	컴퍼니를	이끌던	클림트는	프란츠-요제프	1세가	

명령한	박물관	프로젝트에	합류,	고대	이탈리아	미술과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를	맡아	완성했다.	그중	앙크(ankh:	윗부분이	고리	모양으로	된	십자가)

를	들고	있는	이집트	여신과	상형문자까지	그대로	재현한	이집트	섹션,	피렌체식	옷을	입

은	남녀를	세밀히	표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섹션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압도적이다.	

황금빛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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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방’이란	뜻의	쿤스트캄머(Kunstkammer)에는	합스부르크	왕가	황제들과	대공

들이	수집	·	의뢰한	2,100여	점의	미술품과	애용품이	소장되어	있다.	무려	1,000년의	시

간을	아우르는	수집품에는	상아	조각,	각종	모형,	시계,	그림,	정교한	조각품,	벽	장식품,	

동전,	무기,	그	밖의	여러	진귀한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시실	중앙에는	세상에서	가

장	비싸고	유명한	벤베누토	첼리니의	황금	소금	통	살리에라(Saliera)가	있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의	진면목은	화랑이다.	화랑에는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	

1세의	세계	최대	회화	소장품을	비롯해	티치아노,	베로네세,	틴토레토,	페테르	파울	루벤

스,	안토니	반	다이크,	얀	반	에이크,	로히어르	판	데르	베이던,	베르메르,	렘브란트,	라파

엘,	카라바조,	벨라스케스,	알브레히트	뒤러,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스페인의	궁정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5세	무렵	초상화는	물

론	루이	16세와	혼인해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됐으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투

아네트의	초상화도	소장되어	있다.	

예술의	숨결	

가득한	

쿤스트캄머와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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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의	방대한	소장품	관람에	지쳤다면	지체없이	쿠폴라	홀(Cupola	

Hall)로	향하자.	화려한	대리석과	높은	층고의	돔형	홀에	카페	겸	레스토랑이	마련되어	있

다.	우아한	인테리어와	안락한	소파,	창밖으로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Maria-Theresien-

Platz)이	바라보이는	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는	갓	구운	빵과	햄,	각종	치즈와	연어	등으로	구성된	조식을	먹을	수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엔	고급	재료로	만든	5가지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예약	필수.	

한	가지	더,	비정기적으로	쿠폴라	홀은	화려한	칵테일과	디제잉이	곁들여진	바	&	클럽으로	

변신한다.	쿤스트샤치(Kunstschatzi)로	불리는	이	무대에	가면	박물관의	고전적인	분위

기와는	전혀	다른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카페	&	레스토랑,

쿠폴라	홀

WEB www.kh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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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200%	
즐기는	방법	

1.	물품	보관소는	무료	겉옷이나	우산,	가방	등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무료

로	보관할	수	있다.	꼭	들러서	가벼운	몸으로	관람에	집중하자.	

2.	가이드	투어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면	미술사를	공부

한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격은	6유로.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이	지원되는	오디오	가이드

도	6유로에	이용할	수	있다.	

3.	이야기를	들려주는	애플리케이션,	KHM	Stories	애플리케이션	'KHM	

Stories'을	설치하면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을	흥미롭게	탐험할	수	있다.	익살스

러운	캐릭터의	뒤를	따라	박물관	곳곳의	작품을	살펴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오

디오로	들을	수	있다.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작품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그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숨은	의도를	들려주기도	한다.	정보는	물론	구성과	

그래픽까지	훌륭해	게임을	즐기는	기분이	든다.



오페라를	시작으로	세계	수준의	발레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의	도시	비엔나.	모차르트나	베토벤,	슈베르트,	말러,	요한	슈트라우스,

카라얀	등	쟁쟁한	음악가들이	활약하며	예술의	꽃을	활짝	피운	

유일무이한	도시다.	비엔나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3곳을	소개한다.		

비엔나	
음악의	전당				

28/29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손꼽히는	비엔나	국립오페라극장.	

1869년	모차르트	<돈	조반니>로	막을	올린	이후	수많은	역사

적인	공연이	이루어진	음악	예술의	전당이라	할	수	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지위를	계승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명예

를	걸고	건축한	오페라극장은	호화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1869년에	완공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가	1955년에	복원되어	다시	오픈했다.	규모와	건축학적인	가치

에서도	유럽	최고로	꼽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레퍼토리도	대단

하다.	매해	9월부터	6월까지	300회가	넘는	공연이	항상	열리고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매일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다.	매해	

좌석의	98%가	채워지므로	최소	두	달	전에는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일정상	공연을	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하루	1~2회	진행

하는	백스테이지	투어에	참여하자.	무대	위에	오르거나	합스부

르크	황제	부부가	쓰던	귀빈실을	방문하고	이곳의	역사와	공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백스테이지	투어

는	공연이	없는	7~8월에도	진행된다.

WEB www.wiener-staatsoper.at

비엔나	

국립오페라극장		

WI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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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본거지로	유명한	무지크페라인은	1870년	1월에	문을	열었다.	

덴마크	건축가	테오필	한센(Theophil	Hansen)이	설계한	극장은	고대	그리스	신전을	연

상시킨다.	고대	신화	속	영웅	대신	현대의	음악가들로	가득한	음악의	신전인	셈이다.	‘황금

홀(Goldener	Saal)’이라고	불리는	무지크페라인의	‘대공연장’은	세계	최고의	음향	시설로	

명성이	높다.	첫	공연을	선보인	이래	음악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을	선사해왔다.	아름다

운	실내	장식도	빼놓을	수	없다.	아폴론	신과	아홉	명의	뮤즈를	묘사한	천장화와	금빛	카리

아티드(여인상으로	된	기둥)를	배경으로	음악의	향연이	열린다.	매년	1월	1일에	열리는	신

년	음악회는	전	세계로	방송되어	수백만	명의	관객이	공연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WEB www.musikverein.at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MUSIKV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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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	유명한	음악가들이	거주한	집들이	많

이	남아	있는데,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는	잘츠부르크	출신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살던	아파트다.	모차르트의	커리어가	절정을	이루던	시절,	그와	그의	가족이	실제로	생활

한	아파트로	걸작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한	곳으로	유명하다.	모차르트가	부악장으로	

근무한	슈테판	성당	바로	뒤쪽에	위치한다.	250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벽과	계단,	모차르

트	일가가	사용한	방과	동시대의	가구들을	배치해서	모차르트	일가의	생활을	재현해	놓

았다.	모차르트의	초상화는	물론	동시대	음악가들의	초상화나	대표작의	악보	사본,	그	당

시	사용된	악기	등을	통해	모차르트의	삶의	면면과	그의	음악적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장

소다.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는	인간	모차르트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생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박물관이다.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에서	자체	제작한	오리지

널	굿즈를	비롯해	모차르트	관련	서적과	CD	등	선물로	하기	좋은	아이템이	즐비한	기념

품	숍도	둘러보자.	지하에는	비엔나의	대표적	브랜드인	뵈젠도르퍼	피아노가	있는	작은	

공연장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주회도	열린다.	

WEB www.mozarthausvienna.at

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				

MOZARTHAUS 

VI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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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츠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이자

슈타이어마르크주의	

주도(州都)	그라츠는	

남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문화	도시다.	

전	세계	미식가들이	

인정한	요리,	

거리마다	열리는	

다양한	축제로	

가득한	문화와	미식의	도시,	

그라츠를	즐기는	법.

문화와 
미식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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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라츠의	구시가지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도심	

중	하나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중앙	광장에는	16세기	르네상스

의	모습을	간직한	시청사	건물과	1878년에	만들어진	요한	대공상	분수,	북이탈리아	양식으

로	지어진	슈타이어마르크주의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라츠	시민들의	휴식	

공원으로	자리매김해온	중앙	광장은	중세	시대의	낭만과	도시의	활기가	넘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청사	벽	전체에	거대한	프로젝션	매핑이	투영되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중앙	광장	

HAUPTPL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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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시계탑이	서	있는	아담한	언덕,	그라츠는	이	슐로스베르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

다.	언덕	위의	성채는	견고해서	19세기	초	나폴레옹조차	함락시키지	못했을	정도로,	난공

불락의	요새로	명성을	떨쳤다.	일반	시계와	달리	단침이	분,	장침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탑은	그라츠의	상징이기도	하다.	슐로스베르크	언덕의	정상까지는	돌계단을	오르거나	엘

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언덕	위에는	멋진	레스토랑이	자리해	구시가지의	파노라마를	즐기

며	식사를	할	수	있다.	돌아올	때는	스릴	넘치는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추천한다.

슐로스베르크	

SCHLOSS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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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강	한가운데	위치한	인공섬	무어인젤(Murinsel)은	2003년	그라츠가	유럽의	문화	수도로	

선정되면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미국의	건축가	비토	아콘치가	설계한	물결이	치

는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의	철골	구조물로	강수량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도록	설계되었다.	구시

가와	신시가를	연결하며	남녀노소,	주민과	관광객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밤이	되면	켜지는	

조명은	그라츠의	낭만을	한층	더해준다.	내부에는	투명한	유리로	된	카페가	있으며	인공섬	외

부는	약	230m2의	야외무대로	꾸며져	있어	소규모	콘서트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서울	

한강의	세빛섬이	무어인젤을	벤치마킹했다.	

WEB murinselgraz.at/

무어인젤

MURI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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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울리히	폰	에겐베르크	후작이	중세	성을	바탕으로	1625년에서	1635년까지	

지은	궁전으로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건축학적으로	아

름다울	뿐	아니라	빛과	동서남북과	사계절,	달력의	주기	등을	철저하게	반영해	과

학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건물은	중앙	정원을	‘ㅁ’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으며	미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3층만	일반에게	공개된다.	성	안의	

아르테갤러리에서는	500년	이상	된	유럽의	회화,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마리

아	테레지아	부부도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처	역할을	한다.	성	내부는	겨울에	폐관한다.

WEB www.museum-joanneum.at/en/palace-and-gardens-schloss-eggenberg 

에겐베르크	성		

SCHLOSS

EGG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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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관과	동시에	그라츠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현대미술관,	쿤스

트하우스	그라츠.	총	4층	규모의	바다	생물체	또는	우주선	모양을	한	유선형	건

축물은	영국의	건축가	피터	쿡(Peter	Cook)과	콜린	푸르니에(Colin	Fournier)

가	설계했다.	문어의	빨판처럼	생긴	9개의	채광창과	밤마다	화려하게	빛나는	약	

600여	개의	형광등,	푸른색	아크릴	외장	등	독특한	외형	때문에	‘친근한	외계인’

이란	별칭을	갖고	있다.	건물	지붕의	촉수처럼	생긴	돌기가	슐로스베르크	언덕	

위의	시계탑과	교신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	미술전,	사진전,	

이벤트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린다.

WEB www.museum-joanneum.at/en/kunsthaus-graz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KUNSTHAUS G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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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츠가	미식의	도시란	것은	파머스	마켓만	둘러보아도	알	수	있다.	활기찬	파머스	마켓은	근

교	지역의	농부들이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지역의	식문화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그

라츠	오페라	극장	뒤편에	있는	카이저-요제프-광장(Kaiser-Josef-Platz)	마켓이나	렌트	광장	

(Lendplatz)	마켓이	그라츠의	대표적인	파머스	마켓이다.	인근	지역의	농부들이	자신의	손으

로	직접	키우고	재배한	농산물들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기에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좋은	

품질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라츠의	특산물	중	유명한	것	하나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의	정체는	볶은	호박씨에서	추출한	‘호박씨오일(Kürbiskernöl)이다.	검

은색에	가까운	진녹색을	띠는	호박씨오일은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와	미네랄이	풍부

하게	들어	있고,	샐러드나	수프에	그대로	부어	먹으면	고소한	아몬드	향이	난다.	바닐라아이스

크림에	뿌려	먹으면	쌉싸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	슈타이어마르크산	호박씨오일은	

프랑스의	샴페인처럼	지리적	표시	브랜드로	보호되어	있다.	제품에	붙어	있는	슈타이어마르

크주의	상징인	녹색과	흰색	실로	일반	호박씨오일과	구분할	수	있다.	호박씨오일이	들어간	크

림수프는	그라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도시	이름을	그대로	샐러드에	붙인	경우는	아마	그라츠가	유일할	것이다.	그라츠산	브랜드	상

추인	그라처	크라우트호입텔에	호박씨오일을	뿌린	이	신선한	샐러드는	그라츠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슈타이어마르크식	프라이드치킨(Steirisches	Backhendl)도	빼놓을	수	없다.	과거에는	귀족

들만	먹었다는	바삭한	프라이드치킨	요리가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즐기는	식사	메뉴가	

되었다.	호박씨오일을	뿌린	채소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	

그라츠는	슈타이어마르크의	와인	산지와	인접해	있다.	남쪽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	구릉에	펼

쳐져	있는	남부	슈타이어마르크	지역은	세계	최고	품질의	소비뇽	블랑	와인	생산지다.	이	지역

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며	밤	기온이	시원해서	소비뇽	블랑	재배에	필요한	풍부한	아로마

와	우아한	과일	향을	만들어낸다.	아름다운	장미색	로제	와인인	실허(Schilcher)	또한	그라츠

에	왔다면	꼭	마셔봐야	하는	와인이다.	전	세계에서도	베스트	슈타이어마르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로제	와인은	생동감	있는	산미를	자랑한다.		

맛있는	그라츠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에서	미식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의	녹색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토양이	비옥한	

슈타이어마르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주도인	그라츠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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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덴스라이히	훈데르트바서가	설계한	스파	호텔로	여러	개의	힐링	온천	탕과	사우나	구

역,	호텔,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록색	지붕,	곡선형	외관,	황금색	돔이	특징인	이곳은	환

경주의자이자	건축가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을	반영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

다.	온천을	즐기는	워터	월드와	사우나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숙소	동은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	블루마우	스파가	13세	생일을	맞은	날	완성된	물의	여신	조각상	또한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랜드마크.	천연	염분이	녹아	있는	바닷물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떠

오른다.	실내외	11개의	온천	탕에서	온천욕과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WEB bad-blumau-gemeinde.at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			

ROGNER 

BAD BLUMAU 

슈타이어마르크	
명소

‘오스트리아의	녹색	심장’으로	불리는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주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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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ad	montes’에서	유래한	‘아드몬트’	수도원은	이름	그대로	

게조이제	국립공원의	웅장한	산들	사이에	자리한다.	잘츠부르크의	게브하르트	대주교

에	의해	1074년	설립된,	슈타이어마르크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	

도서관과	대형	박물관은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후기	바로크	양식으로	된	도서관은	7

만	권의	책을	소장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원	도서관이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밝

은	햇살,	오스트리아	화가	알토몬테가	그린	천장의	프레스코화,	군데군데	화려한	장식

이	어우러진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8세기에	쓰인	가장	오래된	필사본을	포함

해	16세기	이전에	인쇄된	초기	활자본	등	보유하고	있는	책도	상당하다.	

WEB www.stiftadmont.at

아드몬트	수도원		

STIFT AD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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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알프스

오스트리아에는	

해발	3,500m	이상의	고봉이	

동서로	35개나	이어져	있다.		

그중	최고봉은	잘츠부르크와	

케른텐,	동티롤에	걸쳐	있는	

그로스글로크너.	구름과	맞닿은	

해발	3,789m의	산	아래로	

빙하와	협곡,	호수와	마을이	

동화처럼	펼쳐진다.	

오스트리아	여행의	하이라이트,	

그로스글로크너	

100배	즐기기를	소개한다.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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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2,571m까지	이어진	그로스글로크너	알프스	고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지구	밖	낯선	별에	닿을	것만	같다.	길이	9.4km에	

이르는	거대한	빙하와	골	깊은	협곡의	물결,	하늘을	담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안개처럼	흩뿌려진	폭포의	작은	물방울들.	

영화에서나	봤던	마멋과	아이벡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뛰노는	신비의	산,	

그로스글로크너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로스글로크너를	
즐기는	

5가지	방법



그로스글로크너의	대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관광	전용	도로인	그

로스글로크너	알프스	고산	도로(Großglockner	Hochalpenstraße)다.	도로의	

총길이는	48km,	손에	잡힐	듯	낮은	구름과	아슬아슬한	천길	낭떠러지	너머로	오

스트리아	알프스의	황홀한	비경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다.	산장이나	전시

관,	전망대	등	중간에	볼거리도	풍성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을	즐

기는	사람들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단,	그로스글로크너	알프스	고산	도로는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만	차량	진입이	허용되니	기억해두자.

만약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글로크너	버스(Glocknerbus)가	정답.	글로크너	버

스는	부근	산기슭에	있는	6곳	정류장에서	아침에	승차하고	카이저-프란츠-요제

프-회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관광	전용	버스다.	이	지역에	익숙한	공원	

가이드가	동행해	안심할	수	있다.	2023년은	5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행된다.	

WEB 글로크너 버스 공식 사이트 www.grossglockner.at/gg/en/motorsandtyres/
Glocknerbus

1	그로스글로크너

알프스	고산	도로

드라이브하기

GROSSGLOCKNER 

HOCHALPENSTR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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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으로	흐르는	

크림믈	폭포	탐험하기	

KRIMMLER 

WASSERFÄLLE 

그로스글로크너	주변은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부	유럽	최대의	자연	보호	구역인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을	걷다	보면	

380m	위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만날	수	있다.	3단으로	층층이	

내려오는	크림믈	폭포가	그것.	물	테마	전시관인	크림믈	월드	오브	워터에	주

차하고	10분만	걸으면	닿을	수	있다.	청쾌한	물소리와	함께	크림믈	폭포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방울은	기관지를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

려졌다.	폭포의	수원지를	찾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하나의	숨겨진	뷰	포인

트,	‘크림믈러	아헨탈’도	만날	수	있다.	가파른	폭포	위에	펼쳐진	넓은	평야로	

우렁찬	크림믈	폭포와	달리	고요히	흐르는	강을	볼	수	있다.	

WEB www.wasserwelten-krimm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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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에서

	희귀	동식물	만나기

NATIONALPARK HOHE TAUERN

그로스글로크너	알프스	고산	도로는	중부	유럽	최대의	자연	보호	구역

인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을	통과한다.	‘높은	산에	있는	길’이란	뜻의	

호에타우에른(Hohe	Tauern)은	동부	알프스에	속하는	오스트리아의	

산맥.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잘츠부르크,	케른텐주,	티롤

주에	걸쳐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은	무려	1만여	종.	그중	마멋과	아이벡스,	샤무아,	그리폰독수리,	

검독수리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동물들이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희

귀	식물과	꽃도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의	보물.	식물	종만	500가지가	

넘는다.	늦은	여름이면	10여	종의	난초	3만	송이가	색색의	꽃을	피워	

불을	켠	듯	환하게	공원을	밝힌다.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의	아름다움

을	가까이서	만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이킹	투어.	국립공원	가이드

가	봉우리	이름	하나하나부터	난생처음	보는	꽃과	식물에	대해	친절히	

소개해준다.	국립공원	섬머	카드가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WEB www.nationalpark-sommercar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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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자	센터	찍고	

감스그루벤베크로	

향하기

KAISER-FRANZ-JOSEFS-HÖHE

호에타우에른	국립공원	한가운데,	해발	2,369m	지점에	이르면		카이

저-프란츠-요제프-회에(Kaiser-Franz-Josefs-Höhe)를	만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	프란츠-요제프	1세의	이름을	딴	방문자	센터.	

1856년,	황후	엘리자벳과	함께	그로스글로크너를	방문한	그는	하일리

겐블루트에서	4시간을	이동해	산	중턱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2시간	넘

게	머물렀다고	한다.	동부	알프스에서	가장	큰	파스테르체	빙하와	그로

스글로크너의	위용에	압도되었던	것.	방문자	센터에서	10분만	더	걸으

면	아름다운	고산	전망과	빙하를	볼	수	있는	빌헬름	스와로브스키	전망

대(Wilhelm	Observatory	Swarovski)가	나온다.	동부	알프스에서	가

장	긴	파스테르체	빙하(9.4km)	위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트레일,	감스그

루벤베크(Gamsgrubenweg)도	이곳에서	출발한다.	

WEB www.grossglockner.at/gg/en/natureandexercise/
grossglocknerh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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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속	마을

하일리겐블루트에서

알프스	감상하기

HEILIGENBLUT

호에타우에른	아래	파스테르체	빙하	기슭에	자리한	마을,	하일리겐블루트는	그로

스글로크너에	숨겨진	보물이다.	하일리겐블루트는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피’라는	

뜻.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한	첨탑의	빈첸트	교회에	예수의	성혈이	보관되어	있다는	

설이	전해진다.	해발	2,604m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면	고공비행을	하는	듯

한	기분으로	그로스글로크너의	장엄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WEB heiligenblut.at/en/churches-places-of-pilgr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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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발자취를	둘러보는	것은	잘츠부르크에서	꼭	해야	하는	필수	코

스.	그의	생가는	잘츠부르크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트라이데	거리에	있다.	구시가지의	

명소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	대성당에	가면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았던	로마네스크식	세

례반을	볼	수	있다.	

900년	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호엔잘츠부르크	성(Festung	Hohensalzburg)도	잘

츠부르크의	대표	명소.	중부	유럽	최대의	파괴되지	않은	요새로	환상적인	도시	경관을	

자랑한다.	내부에	들어서면	성의	상징인	사자	문양,	58개의	휘장과	문장,	대주교의	황

금	거실	등	당시	대주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장난기	가득한	헬브룬	궁전(Schloss	Hellbrunn)도	잘츠부르크의	자랑.	1616년	마르

쿠스	지티쿠스	대주교가	지은	여름	별궁으로	소박한	겉모습과	달리	재미있는	볼거리가	

가득하다.	곳곳에서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깜짝	분수는	물론,	113개	석상이	동시

에	움직이며	어느	순간	물줄기를	뿜는	기계	극장까지	의외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WEB www.austria.info/kr/where-to-go/cities/salzburg

54/55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보물들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와	그림	같은	풍광의	첼암제,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볼프강제	호수와	알프스의	수도	인스브루크까지,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보물들을	소개한다.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SALZ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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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처럼	맑은	

호수	마을,	첼암제	

ZELL AM SEE

잘츠부르크주에	있는	첼암제(Zell	am	See)는	‘호숫가의	첼’이란	뜻.	그대로	마셔도	될	

만큼	맑고	깨끗한	첼호(Zeller	See)가	마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동화에나	나올	법

한	호수에서	보트	투어를	하거나	패들보드를	즐기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곳.	특히	매

년	여름	펼쳐지는	‘매직	레이크	쇼(Magic	Lake	Show)’	기간엔	물과	조명,	음악과	레

이저	불빛이	첼암제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마을	뒤편에	자리한	슈미텐회에

(Schmittenhöhe)도	첼암제의	자랑.	케이블카를	타면	금방	오를	수	있다.

WEB www.zellamsee-kaprun.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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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홀한	휴양지,	

볼프강제	호수		

WOLFGANGSEE

볼프강제	호수는	호수	지역인	잘츠캄머구트(Salzkammergut)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볼프강제	호수	주변은	장크트	길겐(St.	

Gilgen),	장크트	볼프강(St.	Wolfgang),	슈트로블(Strobl)	등의	마

을이	에워싸고	있다.	이	중	장크트	볼프강은	여름이	되면	이웃나라에

서도	관광객들이	물려오는	휴가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나

온	샤프베르크	산악열차(Schafbergbahn)를	타고	샤프베르크	산	

정상에	오르면	볼프강제	호수의	황홀한	풍경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

할	수	있다.	호수의	낭만을	즐기며	호숫가	마을을	탐방하고	싶다면	유

람선	투어를	추천한다.	

WEB wolfgangsee.salzkammergut.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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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브루크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박력	넘치는	알프스의	산들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

온다.	북쪽으로	2,000m급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노르트케테(Nordkette)

가	위용을	자랑하고,	남쪽으로는	700m급의	산맥들이	우뚝	솟아	있고,	스키	월드컵	경

기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스키	점프대	베르크이젤(Bergisel)도	만나볼	수	있다.	베르

크이젤을	설계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또	다른	작품,	노르트케테	케이블카

(Nordkettenbahn)를	타면	노르트케테	산	정상까지	20분	만에	오를	수	있다.	

인스브루크	중심에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거리(Maria-Theresien-Strasse)에는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황금	지붕이	있는	광장까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고풍스러운	외

관과	달리	안으로	들어서면	최신	유행	아이템과	한정판	굿즈	등을	판매하는	숍과	하드록	

카페	등이	있어	활기가	넘친다.	

인스브루크의	상징인	황금	지붕(Goldenes	Dachl)은	막시밀리안	1세가	광장에서	진행

되는	행사를	보기	위해	1500년에	지었다.	금박을	입힌	2,000장	이상의	동판	기와가	찬란

하게	빛을	발하고,	건물	3층은	박물관으로	꾸며져	황제의	유품을	견학할	수	있다.	

인스브루크	중심에서	셔틀버스로	30분이면	닿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월드(Swarovski	

Kristallwelten)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	본사	옆

에	자리한	이곳은	1995년,	스와로브스키	창사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체험형	박물관

이다.	녹색	거인이	내뿜는	폭포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월드의	마스코트.	폭포	뒤	환상

의	나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빛,	소리,	향기를	이

용해	만든	반짝이는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WEB www.austria.info/kr/where-to-go/cities/innsbruck

알프스의	수도,

인스브루크

INNSB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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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역에	개찰구가	없고,	차	안에서	검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최초로	승차권

을	사용할	때	펀칭	기계로	펀칭을	한다.	환승	시에는	별도로	펀칭하지	않아도	된다.	

펀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한국의	1층은	오스트리아에서는	0층(Erdgeschoss):	한국의	2층은	오스트리아

에서	1층이다.	

3.	오스트리아	수돗물은	알프스의	깨끗한	물:	오스트리아	전역의	수돗물은	안심하

고	마셔도	된다.

4.	일요일과	공휴일은	가게들도	홀리데이:	슈퍼마켓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가게가	문

을	닫는다.	다만	비엔나	중앙역을	비롯한	주요	전철역	안에	있는	슈퍼마켓과	공항	

내	상점들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의	꿀팁을	알면	오스트리아에서의	경험이	100배	더	

편안하고	즐거워진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여행을	만끽하면서	

자연과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지속	가능’	그	자체인	나라이다.	

오스트리아	
여행의	기술	

놓치기	쉬운	

여행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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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세계적인	지속	가능	국가.	교통,	숙박,	레스토랑	등에서	선도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	농산물	생산	1위	국가로	오스트리아가	선정되었고(EU	

선정),	무려		850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비엔나는	2023년	살기	좋은	도시	1위(에코노

미스트,	모노클	조사)에	선정되었다.	호텔,	케이블카,	레스토랑,	스파	등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수력,	태양광,	풍력)를	사용하고,	5,000km가	넘는	철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

은	물론,	관광용	선불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와	전기	바이크		충전소도	잘	정비되어	있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은	도

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	여행자	누구나	선진화된	지속	가능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국립

공원에서	생태학적	다양성을	배우고,	에코	호텔에	숙박을	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

해	유기농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지속	가능	여행을	경험해보자.	

지속	가능	여행의	

최적지,	

오스트리아	

5.	팁	문화: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식사를	하면	8%	정도의	팁을	남기자.	그	외	장소에

서도	특별한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주는	게	좋다.	

6.	동전	챙기기: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유료이다.	50센트나	1유로짜리	동전이	필요

하다.	

7.	가게에	들어가면	먼저	“할로!”:	상대에게	먼저	인사를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

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오스트리아식	독일어	인사는	할로(Hallo),	세어부스

(Servus),	그뤼스고트(Grüß	Gott)이다.	

8.	‘후루룩,	훌쩍’은	노	매너:	오스트리아에서는	국수나	수프를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

지	않는게	예의다.	코를	풀지	않고	훌쩍거리며	콧물을	들이마시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	행

동이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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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강의	나라	오스트리아.	발길	닿는	곳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여행자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는	이	축복의	땅은	

9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져	있다.	

각기	다른	개성의	오스트리아	연방주	이야기.	

한눈에	보는	
오스트리아	9개	
연방주	

케른텐
Kärnten

오버외스터라이히
Oberösterreich

잘츠부르크
Salzburg

티롤
Tirol

포어아를베르크
Vorarlberg

포어아를베르크(Vorarlberg)

오스트리아	연방주	가운데	가장	작은	주.	평화로운	호수와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

포,	숲이	우거진	언덕,	겨울의	바위산과	고성,	그리고	다양한	치즈를	즐길	수	있다.	

티롤(Tirol)

사계절	내내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휴양지.	주도는	알프스의	한가

운데에서	과거와	미래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	인스브루크(Innsbruck)다.	

잘츠부르크(Salzburg)

모차르트의	고향이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이며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이기도	한	주도	잘츠부르크.	물이	맑고	풍부한	주변	지역에는	푸슐	호수와	

첼호수	등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힐링	플레이스가	곳곳에	있다.

케른텐(Kärnten)

에메랄드빛의	뵈르트	호(Wörther	See)를	비롯해	200여	개	호수와	8,000km에	

이르는	강,	60개의	광천과	43개의	빙하가	있는	물의	천국.	다채로운	문화와	알프

스	남부의	온화한	기후가	더해져	하이킹과	사이클링의	천국이기도	하다.



비엔나(Wien)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곳곳에	남아있는	27개	궁전

과	163개	저택,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옛	합스부르크	제

국의	영광을	실감케	한다.	세련된	현대	건축과	문화	예

술	공간은	물론,	고풍스런	분위기의	커피하우스와	선술

집	등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다.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도나우강을	따라	아름다운	포도밭과	수도원,	중세	마

을이	펼쳐지고,	세계문화유산	지역	바하우(Wachau)

가	자리한	주.	바로크의	보석	멜크	수도원(Stift	Melk)

과	도나우강에	비치는	옛	교회가	아담한	뒤른슈타인

(Dürnstein)	마을은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

주도는	오스트리아	제3의	도시이자	디지털	아트의	세계

적인	중심지인	린츠(Linz).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할슈타트가	있고,	볼프강제(Wolfgansee)	

호수와	몬트제(Mondsee)	호수는	빼어난	경관으로	영

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었다.	

부르겐란트(Burgenland)

1년	중	300일간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주.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노이지들러호(Neusiedler	

See)에서	윈드서핑을	즐기기	좋다.	포도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와인	애호가들에겐	보석	같은	곳이다.		

비엔나
Wien

니더외스터라이히
Niederösterreich

부르겐란트
Burgenland

슈타이어마르크
Steiermark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광활한	숲과	와이너리가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오스트

리아의	녹색	심장.	하이킹과	스키	등	자연을	벗	삼은	액티

비티는	물론	흥미로운	지역	축제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

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있다.	주도인	그라츠의	구시가

지와	에겐베르크	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잘만	찾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과	

행사가	수두룩하다.	두	눈	크게	뜨고	메모	시작!

알뜰한
	여행자를	위한	
무료	문화	행사	

비엔나	영화	축제

7~8월	여름	시즌엔	비엔나	시청	앞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음악	관련	영화나	영상이	상영

된다.	입장료는	무료.	시청	앞	광장에	늘어선	노점에선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다.	

빈	필하모닉	섬머나잇	콘서트

매년	6월의	하루,	비엔나	필하모닉은	쇤브룬	궁전	정원의	근사한	분위기	속에서	무료	야외음

악회를	연다.		www.sommernachtskonzert.at

비엔나	시립	박물관	

비엔나	시립	미술관을	포함,	음악가의	기념관이	있는	미술관(모차르트하우스	비엔나	제외)은	19

세	미만일	경우	입장료가	무료다.	19세	이상은	매월	첫째	일요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레오폴트	미술관(Leopold	Museum)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부터	9시까지	무료	입장	가능.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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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축제의	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잘츠부르크	축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무료	행사.	5주	동안	매일	카피텔	광

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다양한	공연	영상들이	상영된다.	

레드불	항가르-7(Red	Bull	Hangar-7)

잘츠부르크에	본사를	둔	레드불	창시자의	비행기	컬렉션을	전시하는	박물관.	비행기	전시장	

외에도	레스토랑과	숍,	미술관까지	갖춰져	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일요일은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라	슈트라다(La	Strada)

200여	가지의	거리극과	인형극이	펼쳐지는	무료	예술제.	매년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에	그라츠의	매혹적인	거리에서	열린다.	www.lastrada.at

아우프슈타이레른(Aufsteirern)	민속	축제

매년	9월,	하루	동안	그라츠의	구시가지가	슈타이어마르크의	시골	마을로	변신한다.	슈타이

어마르크의	다양한	풍습과	전통	요리들을	만날	수	있다.	www.aufsteirern.at

잘츠부르크

그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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